
피난 장소
목조주택 밀집지역

대규모 단지
연소 차단대

지구내 잔류 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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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하고 안심할 수 
있는 고도 방재 도시

disaster 
resilience

도심부를 둘러 싼 형태로 목조의 주택이 밀집하는 지역이 
퍼져가고 있습니다.
도로의 정비나 주택의 개축 등을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
노후화한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시 녹지로 둘러싸인 안전한 
시가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. 

목조주택 
밀집지역의 분포

야마노테 선 외주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목조주택 밀집지역
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 기반이 불충분하며 노후화 한 건축물이 
많기때문에 지진 화재로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. 대규모 단지
의 재건축시기와 함께 살기 좋은 공간의 정비 기회가 찾아옵니다.

연소 차단대의 
형성

시 가 지 의  
불 연 화

피난 장소등의
 확보

화재시 시가지가 연소되는 것을 막는 한편 피난이
나 구원 활동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
계획 도로를 정비하고 길가의 건축물의 불연화에 
노력합니다. 

일찌기 도쿄에는 시가
지의 팽창을 억제하고  
녹지의 부족을 보충하
기 위한 그린벨트 구
상이 있었습니다.

안전한 도시를
 지키기 위한 

여러가지 대책

안전한 피난 장소의 확보나 광역적인 피난을 필요로 하
지 않는 「지구내 잔류 지구」를 확대, 대규모 시가지 화
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킵니다. 대규모 도시 개발시 
비상용의 발전기나 생필품 비축 창고, 귀가 곤란자를 위
한 일시 체재시설의 정비 등을 함께 진행하여 재해시도 
자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.

노후화한 주택의 개축을 서두르는 등 시가지의 화재방
지를 꾀하고 「불타지 않는 거리」를 실현시키기 위해 
노력하고 있습니다.

2011년 3 월 재 난 직 후 의 
혼란 중,  이재민들의 질서
있는 행동이 해외에서도 높
이 평가되었으며 신문에도 
기사화 되었습니다.

재해시의 모럴 

도쿄 녹지 계획(1939년 결정)*

제공: [재해시의 모럴] ©아사히 신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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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전: * 사단법인 일본 공원 녹지협회 「탄생 백주년기념 기타무라도쿠타로 공원 녹지 논집」 1995년 발행

NO IMAGE C
IT

Y
 V

IE
W

 T
O

K
Y

O
4

5
 / 4

6


